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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천둥과번개가하루종일빗소리와함께울려댑니다. 매년이맘때면어떤현장, 어떤축대에피해가발생했다는뉴스가우리생활

의일부가되어버린느낌입니다. 장마와태풍때면겪어야하는당연지사처럼. 올해태풍은예년과달리심한폭우를동반한다고합니다.

몇명타지않는자동차는수년에한번씩안전검사를받지않으면처벌을받는데수백수천명이이용하는구조물의안전은그렇게확인하

지않는현실이좀이상하기는하지만올해는미리미리살펴서그런뉴스가줄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편집을마치고나니지난삼십여년간건축구조기술사도질적으로나양적으로많이성장한것과같이우리회지도회원여러분의참여와

도움으로양적으로나내용적으로충실해졌다하는생각이듭니다. 불과몇년전에비하여기사가많이늘어난것은회원들의활약이나기

술적인면이그만큼크게성장한때문일것입니다. 최근에는신기술개발자명단이나연구프로젝트의연구원에도우리회원들의이름을

자주보게됩니다. 그중일부의회원은그것을통하여좋은비즈니스를하거나기술적인역량을키우기도합니다. 일각에서는너무상업적

으로흐른다는우려도있지만우리회원들의활동무대가넓어졌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지않은가여겨지며, 부러움의대상일수도있겠

습니다. 암튼많은회원들이좋은설계기술, 좋은공법, 좋은제품의개발자가되어이시대의건설기술발전에일조하고부도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혹그렇게되신다면아직은미약한(?) 우리회를위하여기부하는것도잊지않으셨으면하는바램도있습니다. 이땅의구조안

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는선배, 동료, 후배회원은물론이고미래에우리회회원이되고자하는구조인모두에게큰힘이될것입니다.

이번호에도바쁜시간에도흔쾌히원고를내어주신유병억전회장님을비롯한회원님들과참여회사께우리회를대신하여감사를드리며,

부친상의황망함에도불구하고이것저것조언해주신차승렬부회장님께도머리숙여조의를표하며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장마가끝나면휴가철입니다. 회원님들모두좋은시간보내시고에너지를충전하여올해도좋은결실을맺기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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